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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전  지  방  법  원

제 4 - 1 민 사 부

판 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3나213134  손해배상(지)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

담당변호사 장지원

피고, 피항소인 B

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. 5. 16. 선고 2022가소4659 판결

변 론 종 결 2024. 12. 17.

판 결 선 고 2025. 3. 18.

주      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5. 6.부터 2025. 3. 18.까지는 연 

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 중 4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

4.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

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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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  피고는 원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

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

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

피고는 원고에게 2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

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

을 지급하라.

이      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

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

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<고쳐 쓰는 부분>

  ○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4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  『다만,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

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

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(저작권법 제126조). 원고가 피고의 원고 사진에 대한 저작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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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

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,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

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.

    살피건대, 갑 제2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

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

① 피고는 원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

나, 그 사용료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, ② 피고가 원고 사진을 제품의 소개ㆍ

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, 

피고가 원고 사진을 게시한 기간 동안 피고 상품을 판매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그

에 따른 총 매출액이 320,000원인 점, ③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(갑 제4호증의 1 내지 

3)를 근거로 원고 사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 4,840,000원이라고 주장하

나, 그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 상품의 상세페이지 및 쇼핑몰 전체의 제작을 위한 비

용으로 보이는바, 이를 근거로 손해액이 4,840,000원에 달한다고 볼 수 없는 점, ④ 그 

밖에 원고 사진의 사용 목적과 제작 경위, 피고의 원고 사진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

로 고려하여 볼 때,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300,000원으로 정함

이 타당하다.

    한편,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되므로 이에 

근거하여 적정한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, 같은 조 제3항은 “저작재산

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

제55조까지의 규정(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그 저

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원고 사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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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바,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.

   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

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

경험칙상 분명하므로(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), 피고는 

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 앞서 인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형태, 

원고와 피고의 관계,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입은 피해의 정도,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

어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, 원고의 저작인격

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액을 300,000원으로 정한다.

  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손해액의 합

계 600,000원(= 300,000원 + 300,000원)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100,000원에 대하

여는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2. 5. 6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

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. 5. 16.까지는 

민법이 정한 연 5%의, 당심 인용금액인 500,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2. 5. 6.부터 이 

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. 3. 1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

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

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2. 결론

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

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

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

피고에게 추가로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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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     판사 유현정

판사 강애란

판사 임수정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

재판장
판  사 유현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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